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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무역 적자가 42억 달러로 축소됨.                                                                        

March 13, 2024 |  Abigail Marie P. Yraola | BusinessWorld 

Container vans are seen inside the 
Manila South Harbor, Feb. 15, 
2016. — REUTERS  

필리핀의 상품 무역 적자가 1월에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PSA)이 화요일에 보도했듯이, 수출이 양호한 영토로                   

돌아오고 수입 증가율이 감소했습니다.  

PSA의 예비 자료에 따르면,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국내 상품                

무역 균형은 1월에 42억 달러의 적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작년  

1월의 55억 6000만 달러의 적자보다 24% 작은 규모입니다. 

 

월별로는, 12월에 재조정된 41억 8000만 달러에서 상품 무역               

적자가 커졌습니다. 

2023년 11월의 47억 7000만 달러 갭 이후 1월에는 최대 규모의 무역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1월에 국내 상품의 총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하여 59억 40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작년 동월 대비 10.6% 감소 및 전월 대비 0.5% 하락의 역전입니다. 

 

1월은 4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마치고 14개월 만에 또는 2022년 11월의 14.1%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상품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하여 101억 60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4.2% 성장 및 전월 대비 -3.5% 하락보다 큰 감소입니다. 

 

수입 감소는 4개월 또는 2023년 9월의 14.1% 감소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개발예산조정위원회(DBCC)는 올해 수출과 수입의 각각 5%와 7%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학 연구소인 옥스퍼드 경제학의 일본 경제학자 마코토 츠치야는 이메일에서 '반도체 사이클의 변화와 인공지능 수요의 지원으로 연이어          

성장한 반도체 수출 덕분에 상품 수출이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1월에 제조업 제품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81.4%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하여 48억 30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제조업 제품 중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인 58.2%를 차지하는 전자제품은 16.3% 증가하여 34억 50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체의 45.5%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1월에 20% 이상 증가하여 27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은행은 연구 노트에서 "국내 최대의 수출 부문인 전자제품이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기술 선도 기업인 대만과 한국도 칩 수요가 강하여 수출 

실적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트렌드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NZ 리서치의 경제학자인 데바리카 사르카와 산제이 마투르는 수출의 반등이 주로 유리한 기초 효과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출에 대한 기초 효과는 특히 전체 수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자제품 부문에서 두드러졌습니다,"라고 그들은 연구 노트에서 말했습니다. 

[Cont. p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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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성장이 인상적이지만, 수출 수준이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수준 데이터의 개선 부재로 인해 수출 회복의 실질적인 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는 필리핀의 반도체 수출과 전 세계 기술 사이클 간의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월에는 미국이 필리핀 제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그 달의 수출액은 9억 2333만 달러로 총 수출의 15.2%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주요 수출 교역 파트너는 일본으로, 그들은 총 수출의 14.6%에 해당하는 8억 6925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홍콩 역시 12.8% 또는 7억 6108만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수입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안 은행 주식회사의 수석 경제학자 로버트 단 J. 로세는 이메일에서 1월의 수입 감소는 "글로벌 상품 가격 하락 또는 국내 소비의 둔화"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월 필리핀의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은 37억 3000만 달러로 5% 감소했습니다. 이 부문은 1월 수입 총액의 36.8%를 차지했습니다. 
 
자본재 및 소비재의 수입은 각각 29억 5000만 달러(6.5% 감소)와 20억 9000만 달러(15.8% 증가)로 집계되었습니다. 
 
"자본재 및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의 지속적인 감소는 경제에 대한 우려의 영역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경제 생산성에 기여할 항목에 투자를 

주저함을 반영합니다," 중국 은행은 말했습니다. 
 
1월의 광물 연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 수입은 전년 대비 35.4% 감소하여 13억 4000만 달러에서 20억 7000만 달러로 추락했습니다. 
 
중국은 26.1%의 점유율을 가지고 수입의 가장 큰 출처로 남아 있으며, 수입액은 26억 5000만 달러입니다. 일본은 7.8%의 점유율(7억 8936만 달러),             

인도네시아는 7.7%의 점유율(7억 7913만 달러)을 기록했습니다. 
 
향후에 대해서는, 츠치야씨는 전반적인 외부 수요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둔화로 인해 수출 성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높은 이자율과 낮은 투자 수요는 자본재에 압력을 줄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로세씨는 "1월에 관찰된 수출 성장과 수입 감소가 계속될 것인지 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어 시장 변동성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은행은 후반기에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의 더 큰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견고한 민간 소비, 정부의 인프라 투자, 국내 경제의 기존 식량 공급 문제가 수입에 바닥을 제공할 것입니다. 수출의 조심스러운                     

회복과 결합하여, 우리는 올해 무역 적자의 중요한 감소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ANZ 리서치가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3/13/581334/trade-gap-shrinks-to-4-2b-in-jan/ 

1월에 무역 적자가 42억 달러로 축소됨.                                                                        

[Cont. from pa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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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둔화는 낮은 성장 목표를 정당화한다.                                                                                                                                           

March 13, 2024 | Cai U. Ordinario  | BusinessMirror 

Balisacan  

늦은 것으로 예상된 세계적 회복은 국가 경제 및 개발 기관(Neda)에 따르면 올해의 성장 목표를 수정할 좋은             

근거를 제시합니다. 

 

사회경제 계획 비서 아르세니오 M. 발리사칸은 기자들에게 올해의 성장 목표가 6~7%로 낮춰져도 이것이                 

여전히 국가의 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좋은 범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리사칸은 높은 이자율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통화 은행의 450 베이시스포인트                   

금리 인상의 지연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정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한 좋은 근거가 있습니다. 아직 1분기 결과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것은 고려해야 할 요인입니다," 발리사칸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6.5에서 7.5의 범위를, 예를 들어 6에서 7로 조정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좋은 범위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발리사칸은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엘니뇨 현상을 포함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다른 요인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리사칸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둔화될 것이며, 2024년 2월의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주요 경제학자는 전 세계 경제가 개선된다면, 정부가 6.5에서 7.5%의 성장을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의 성장을 달성하는 것은, 내가 말했듯이, 매우 인상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올해에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6에서 7%를 매우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리사칸은 말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내년에 개선된다면, 우리는 6.5에서 7.5 또는 심지어 6.5에서 8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에 대해서는 6에서 7까지는   

괜찮습니다. 매우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전에,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경제가 이전보다 더 많은 공급 충격을 받는다면, 통화정책이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필리핀 재무경영자협회(Finex)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BSP 총재 엘리 M. 레몰로나 주니어는 석유 및 식품 가격 상승과 같은 공급 충격이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임금 인상과 같은 2차 영향을 초래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빨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2차 영향을 대응하기                        

위해 BSP는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레몰로나는 이러한 공급 충격이 전기 요금 인상, 교통 요금 및 유가, 식품 가격의 상승, 강한 엘니뇨 기후 조건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3/13/global-slowdown-justifies-lower-growth-targets/ 

DA, 한국 파트너사, 3천만 달러 규모의 농업 기술 공장 공개                                                                               

March 13, 2024 | Meg J. Adonis - @inquirerdotnet   | Philippine Daily Inquirer 

마닐라 — 필리핀은 곧 한국 기계 협동조합과 함께 3천만 달러 규모의 농업 기계 조립 센터 프로젝트를 시작함으로써              

지역 식품 생산을 촉진하면서 농업 장비의 수출국이 될 것입니다. 

 

농업부(DA)는 화요일에 한국 농업 기계 산업 협동조합(Kamico)과의 프로젝트를 위해 공식적으로 협력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또한 식품 생산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작년 농업부와 Kamico 간에 체결된 의도서의 결과로, 필리핀에 한국 농업 기계 제조 클러스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라고 농업부 

장관 프란시스코 티우 로렐 주니어가 발표했습니다. 

 

[Cont. p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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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의 우선 순위 중 하나는  

이는 티우 로렐의 우선 프로그램 중 하나로, 국가의 농업 부문을 현대화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 단계로 진행되어 쌀 재배 기계를 제공하고 필리핀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Kamico는 현재 누에바 에시하(Nueva Ecija)와 케손(Quezon)의 지역에서 각 지방 정부가 설정한 조건을 평가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최종 단계에서 기술 이전, 협력적인 생산을 필리핀 기업에게 제공하고 국내 공급 및 수출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업부는 필리핀 내 농업 기계 생산 기지 및 산업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프로젝트가 고용 증진 및 필리핀 기술자들 사이의 전문화 및 고급 기술 

이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449917/da-korean-partner-unveil-30-m-farm-tech-factory 

DA, 한국 파트너사, 3천만 달러 규모의 농업 기술 공장 공개                                                                               

[Cont. from page 3] 

필리핀은 2050년까지 세계 경제 순위에서 14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March 13, 2024 | Chino S. Leyco   | Manila Bulletin 

핀란드 재무장관 랄프 G. 레토는 필리핀이 2050년까지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전할 것으로 확신하며,  

세계 주요 경제 국가들의 그룹인 프레스티지 있는 G20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레토 장관은 3월 13일 수요일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2050년까지 필리핀의 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14위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40년이나 2050년까지 필리핀은 세계에서 14번째로 큰 경제국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세계 경제 14위에 해당할 것이다. 그래서 2050년에는                    

G20에 포함될 것이다," 레토는 말했다. 

 

현재 필리핀 경제는 전 세계 190개 국가 중 40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레토는 필리핀이 현재 약 6%의 연간 성장률을 유지해야만 이 야심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는 규모를 거의 두 배로 늘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젊은 인구 구성으로 인해, 인구 구조가 젊은 것입니다," 재무장관은 말했다. 

 

1999년 설립된 G20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20개 경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무역, 보건, 기후 등의 글로벌 정책을 조율합니다. 

 

그룹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남아프리카, 한국,          

터키, 영국, 미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페인은 상설 특별 게스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토는 2050년까지 필리핀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중 하나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재무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기타 다자간 기구 및 JICA [일본국제협력기구]를 살펴보면 2050년까지 세계 최상위 14개 경제국 중 하나로 랭크될 잠

재력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Source: https://mb.com.ph/2024/3/13/philippines-could-rise-to-14th-place-in-global-economic-rankings-by-2050 

작년에는 농업부와 Kamico가 공동으로 조립 생산 라인을 설립하고 농업 기계 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협력하고 노동자들의 기술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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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차차, 하원에서 2차 통과                                                                                                                  

March 14, 2024 | Wendell Vigilia | Malaya Business Insight 

어제 하원은 1987년 헌법의 제한적 경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의사결정안인 'Both 

Houses 제안안 7호' (RBH No. 7)을 2차 통과시켰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3일간의 질문응답 후, 하원 의원들은 오후 6시 30분쯤 RBH 

No. 7을 음성 투표로 승인했다. 

 

상원에서의 이 조치의 대응 버전인 'Both Houses 제안안 6호' (RBH No. 6)은 헌법 개정 위원회의 부 소위원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다. 

 

RBH No. 6 및 No. 7은 모두 '필리핀 공화국 1987년 헌법의 특정 경제 규정에 대한 일부 개정을 제안하는 의사결정안'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으며,               

이는 공공 서비스, 기본 교육 및 광고에 관한 제 XII, XIV 및 XVI 조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법안의 찬성자들은 국가에 외국 직접투자를 더 유치하고 필리핀인들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 세 분야에서의 외국 소유권                

40% 제한을 철회하고, 제 XII 조 제11항 (국민재산과 경제), 제 XIV 조 제4항 (교육, 과학 및 기술, 예술, 문화 및 스포츠), 제 XVI 조 제11항 (일반 규정)의 

3개의 헌법적 규정에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한"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려고 한다. 

 

하원과 상원의 버전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헌법이 의원 총원의 3분의 4 표를 요구하더라도 투표 방법에 대해 무언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RBH No. 6에 명시된 규정이 두 의회에서 투표를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혀진다는 것이다. 

 

임기 연장  

어제 일찍, 행정 부 소속 의원들은 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마르코스 주니어와 하원이 공공 당국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추구한다고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있으며, 기록이 명백히 이러한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anao del Sur 지역 대표 Mohamad Khalid Dimaporo는 언론 회견에서 말했다. "매우 명확하고 흑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경제                 

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의해 인류에 대한 범죄로 체포되는 위험에 처한 두테르테는 행정의 Cha-cha 캠페인이 하원의 RBH No.7 및 상원의                       

RBH No. 6이 모두 1987년 헌법의 "제한적" 경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공직자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전 대통령은 화요일에 매니라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하원이 자신의 Sonshine Media Network International                 

(SMNI)의 입법 특허를 철폐하려는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무시한 것으로 인해 하원에 체포 명령이 내려졌던 문제에 대한 지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디마포로는 부통령 사라 두테르테가 마르코스 주니어 내각의 일원으로서 적어도 그녀의 아버지를 억제하고 대통령과 행정부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들은 바와 보은, 부통령 사라는 (퀴볼로이 집회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확히 그녀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디마포로는 말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전 대통령이 너무 공격적이지 않도록 혹은 대통령 본봉박스 마르코스에 대한 그의 공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전히 그의 교육부 장관으로서 그의 내각 일원입니다." 

 

디마포로는 람단 달에는 평화가 지배되어야 하며, 부통령이 그녀의 아버지를 그의 공격을 멈추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 단결을 표방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우리 전 대통령이 어떻게든 다소 진정되거나 대화가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람단                   

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집회에 관해서는 반대인가, 우려해야 할 사항인가요? 우리는 마인다나오 출신이라서 무장이 없고, 교전             

없고, 폭력이 없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Cont. page 6] 

https://malaya.com.ph/author/wendell-vigi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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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마포로는 두 의회의 거의 동일한 의결안이 특정한 공공 편익, 교육 및 광고와 관련된 특정 경제 헌법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명확히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 (두테르테)는 의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디마포로는 말했습니다. 그는                 

무슬림 사안에 관한 하원 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RBH No. 7에 대한 본회의 심의를 시작한 하원은 어제 밤 제2독과 통과를 위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다음 주에 개정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3독 및 최종 통과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부반 의원인 프란시스코 파올로 오르테가는 디마포로의 발언을 뒷받침하여 37년 전 헌법의 제한적 경제 규정만을 개정할 것임을 하원의 심의에서              

명확히 알려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경제적인 차차입니다," 오르테가는 말했습니다. "심지어 상원, 하원의 토론을 관찰하더라도 정치적인 토론에 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오르테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임기 연장에 관한 어떤 것에 대해 한 번도 토론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아클란 의원인 테오도리코 하레스코 주니어는 두테르테의 공격적인 비판이 나라에 심각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 (두테르테)가 만들어낸 정치적인 파급력은 집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하레스코는 같은 언론 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귀족적인 전 대통령                

디공이 이런 움직임을 통해 우리 나라로의 타겟된 외국 직접 투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연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레스코는 대통령의 최근 외국 순방을 예로 들었는데, 그는 잠재적 투자액이 17억 달러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투자가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는 필리핀으로의 외국 직접 투자 (FDI)의 잠재적인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news_news/economic-cha-cha-gets-house-ok-on-2nd-reading/ 

Ecop, 수출업체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경고                                                                     

March 14, 2024 | Andrea E. San Juan and Jovee Marie N. de la Cruz | BusinessMirror 

수요일에 고용주들과 수출업체들은 제안된 국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경제의 여러 부문 간의 기존 불평등을 확대시킬 수 있으며, 기업이 코로나 전 성장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고용주 연합 (ECOP) 사무총장 호세 롤랜드 모야는 노동 고용 하원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제기된 

입장에서, 제안된 최저임금 인상이 필리핀 노동력의 약 80%를 차지하는 비공식 경제의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수출자 협회 (Philexport)는 정부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부과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필리핀의 수출은 1월에 반등하고 전자제품, 광업 및  

서비스 수출의 성장을 토대로 올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의 수출 수입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고 그 단체는 말했습니다. 

 

년 초에 국가의 수출 수입 증가율이 9.1%를 기록했더라도, Philexport의 회장 Sergio R. Ortiz-Luis Jr.는 이 문서에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및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가의 수출 추세를 지속하기 위해, Philexport의 최고경영자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플레이션도 다시 증가할                

것입니다. 제조업과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Cont. page 7] 

경제적 차차, 하원에서 2차 통과                                                                                                                  

[Cont. from page 5] 

https://businessmirror.com.ph/author/andreasanj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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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국가의 서비스 수출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밝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Ibpap은 비즈니스미러에게 Viber 메시지로 전송한 메시지에서 말했습니다. "서비스 수출, 특히 IT-BPM은 일반적으로 경제 침체 기간 동안 보다                  

탄탄하며, 공급망 문제나 제조업의 감소에 덜 영향을 받습니다." 

 

하원에 대기 중인 하원 법안 514호와 7871호는 하루 150페소의 인상을 제안하며, 7568호는 전반적인 인상으로 750페소를 제안했습니다. 

최근 상원은 하루 100페소의 인상을 위한 법안을 제3독과 최종 독서에서 승인했습니다. 

 

모야는 제안된 최저임금 인상이 비공식 경제의 다수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에는 길거리 판매상, 가정 근무자,                

가사 노동자, 건설 노동자, 비공식 교통 노동자 및 농업 노동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몇 가지 예시에 불과하며, 필리핀의 비공식 부문은 다양하며 다양한 직업 및 활동을 포괄합니다. 이러한 부문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도전 과제는 취업 불안, 낮은 임금, 긴 근로 시간, 제한된 사회 보호, 불충분한 안전 기준 및 혜택에 대한 접근 부족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야는 공식 부문이 제안된 인상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의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제정된다면, 기존의 불평등이 더 확대될 수 있으며,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은 심각한 불이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공식 부문                     

직원들은 생활 수준이 개선될 수 있겠지만, 많은 필리핀 노동자들은 취업 상실과 근로 시간 단축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두 부문 간의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며, 비공식 노동자들을 더욱 여러면에서 가장하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압박  

모야는 필리핀 경제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MSMEs)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으며, 이들이 등록된 모든 기업의 99.5%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상당한 임금 인상이 특히 이윤률이 낮은 MSMEs의 재정 자원을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노동 비용의 증가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축소, 운영적 어려움 및 경쟁력 감소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MSMEs가 숙련 노동자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이들 기업의 혁신, 확장 또는 생산성 향상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모야는 이러한 도전이                   

MSMEs의 지속가능성과 경제 전반에 대한 그들의 기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투자 억제  

그는 기업들, 특히 이윤률이 낮거나 치열한 경쟁을 하는 산업에서 특히 이윤률과 경쟁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야는 또한 높은 임금이 기업의 수익성을 감소시키고 국내 투자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외국 직접 투자 (FDI) 유입을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높은 임금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노동 비용은 기업들이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줄이도록 유도하여 취업을 줄이거나 고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기업 또는 낮은 이윤률을 가진 기업은 이러한 추가 비용을 흡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면 폐쇄될 수  

있습니다. 

 

모야는 지역 삼자 임금 및 생산성 위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는 임금 왜곡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강조하며, 이는 확립된 임금 구조를 교란시키고 

노동 시장 내에서 불평등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출업체 그룹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초에 국가의 수출 수입이 9.1% 증가했지만, Philexport 회장 Sergio R.                                 

Ortiz-Luis Jr.는 최저임금 인상이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는 제조업과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nt. pag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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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다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분명히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는 대부분을 필리핀어로 말하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수출 성장을 가능성 있는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Philexport 회장이 언급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위협은 종종 운송 비용과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지정학적 요인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가의 서비스 수출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밝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특히 [IT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IT-BPM과 같은 서비스 

수출은 경제 침체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더 견고하며, 공급망 문제나 제조업의 감소에 덜 영향을 받습니다," 필리핀 정보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협회(IBPAP)가 비즈니스 미러에게 Viber 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기업들이 여전히 IT-BPM 서비스에 의존하여 운영 지원, 프로세스 효율성 및 디지털 전환에 수요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힘든 시기에도 강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 단체는 지적했습니다. 

 

Ibpap는 국제적인 경기 침체로부터 잠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2022년에 필리핀의 서비스 수출의 79%를 차지하는 부문으로서, 이 산업은               

상품 수출과 비교하여 "놀라운 탄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의 상품 수출 수입은 2023년 12월의 0.5% 감소와 2023년 1월의 10.6%                       

감소에서 반등하여 2024년 1월에 9.1% 증가했습니다. 

 

오르티스-루이스는 전자제품 및 광업 관련 수출이 해당 기간에 수출액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자 제품 수출의 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광업 회사들이 일부 상품을 출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Philexport 회장은 말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PSA)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자 제품 수출은 2024년 1월에 2.97억 달러에서 16.3% 증가한 3.4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상품 수출에서 58.2%의 점유율로 이어졌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3/14/ecop-exporters-warn-of-fallout-from-wage-h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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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COMING EVENTS 

Both events are open for sponsorship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feel free to contact KCCP Secretariat at 8885-7342  
| 8404-3099 or email info@kccp.ph. 
 
For confirmation of attendance and /or reservation please contact KCCP on the aforementioned contact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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